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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플랜트 노조 11월1일 총파업
대부분 교섭의지 없어 … SK에너지 중질유 분해공정 건설현장 타깃

전국 건설플랜트노조 울산지부는 “11월1일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노조는 10월3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사용자측인 전문건설기업에 최근 조합원 명단까지 통보하고 협

상에 나섰으나 대부분의 기업이 노조원을 인정하지 않는 등 교섭의지를 보이지 않아 총파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갑인제 전국 플랜트노조 위원장은 “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시켰으나 보름동안 성실교섭을 촉구

하며 파업을 자제해 왔다”며 “그러나 전문건설기업에서 전향적 자세를 보이지 않아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

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10월31일 오후로 예정돼 있는 사용자측과의 교섭에서 특별한 진전이 없는 한 파업을 강행

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총사업비 2조원대ff 투자하는 울산 SK에너지의 신규 FCC(중질유 분해공정) 건설현

장을 타깃으로 삼을 것으로 보여 공사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SK에너지 New FCC 건설현장에는 매일 5000여명이 투입되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들이 1000여명 이상

으로 알려져 공사 차질은 물론 노조원들이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를 막으면 공사가 중단될 위기를 맞고 있다.

플랜트노조는 실제로 SK에너지에서 조합원 등을 상대로 선전전을 벌이면서 파업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으

며, 10월30일 오전에는 현장 입구를 봉쇄하고 근로자와 작업차량의 출입을 막은채 집회를 벌였고 경비원들과 

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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